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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이노베이션, 매출60조원“시동”

SK이노베이션이 2015년까지매출 60조원을달성하기위한드라이브를걸었다.

2011년 1월1일부로 정유와 석유화학 부문을 분사한 SK이노베이션은 2015년까지 매출 60조원에 영업이익 4

조원을달성하겠다는목표를밝혔다.

SK이노베이션은 분사를 통해 SK에너지(정유), SK종합화학(석유화학), SK루브리컨츠(윤활유) 등 3개 자회

사를거느리게됐다.

SK이노베이션은 3개 자회사를 포함해 해외자원 개발부문과 신기술 개발부문 등 사실상 5개 자회사를 거느리

고있으며, 2015년까지영업이익을 1조원씩달성할계획이다.

2010년 매출 43조원에 영업이익 1조원을 올린 SK이노베이션은 2015년 매출액 60조원과 영업이익 4조-5조

원, 2020년에는매출 120조원에영업이익 11조원으로성장할것이라고장기포부를밝혔다.

SK이노베이션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리튬이온분리막, 그린폴(이산화탄소로 플래스틱을 만드는 기술), 청정

석탄, 바이오부탄올, 2차전지, FCCL(연성회로기판), TAC(Triacetyl Cellulose) 필름기술등을들었다.

특히, 2차전지사업은생산시설도늘어나고기술력, 생산비용면에서경쟁력을확보했기때문에후발주자딱지

를뗄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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